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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아시아문화수도를지향하면서도문화기반시설은수도권에비해열악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내

려다본모습. <광주일보자료사진>

문화수도꿈꾸는광주 문화기반시설열악
공공도서관 미술관등 2749곳중 1013곳수도권집중…광주 미술관 10개등61개그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의문화기반시설이수도권에비해열

악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8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더불

어민주당이상헌(울산북구) 의원이문화

체육관광부로부터제출받은 전국문화기

반시설현황 자료에따르면올해1월기준

전국2749개의문화기반시설중경기526

개(19.1%), 서울 386개(14.0%), 인천

101개(3.7%)로 전체의 36.8%(1013개)

가수도권에집중되는양상을보였다.

광주는 61개로 광역시 중 부산 103개,

대구74개의뒤를이었다.대전은55개,울

산은41개였다.

공공도서관1042개의지역별보유현황

은 경기에 250개(24.0%), 서울 160개

(15.4%),인천 48개(4.6%)로나타나전

체의 44%가수도권에몰려있었으며대전

24개, 광주 23개, 울산 18개, 세종 5개로

양극화현상을보였다.

미술관은전국 251개 중경기 54개, 서

울 43개, 인천 5개 등 수도권에서 102개

(40.6%)를 차지했으며 광주는 10개, 전

남 29개가설치돼있다.

박물관도전국873개중34%(297개)가

수도권에집중돼있으며광주는 12개, 전

남 57개에그쳤다.

이상헌의원은 수도권을제외한곳에서

는주민들이다양한공연이나전시를제대

로 보기 힘든 만큼 지금부터라도 지방을

위한 각종 지원이 이뤄져야한다며 지방

자치단체역시문화기반시설과각종프로

그램 확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정부의지원을이끌어내기위한노

력을계속해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자연재해최다전남…복구액최고경남

전남10년간6443억피해…복구비1조1515억

경남은 4741억피해에1조1811억가져가

최근10년동안태풍과호우등자연재

해로인한피해가가장큰지역은전남이

었지만,피해복구액은경남이가장많이

가져간것으로나타났다.

7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더불어민주

당소병훈(경기광주시갑)의원이행정

안전부 재해연보를분석한결과, 지난

10년간(2008~2017)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금액은 3조 5320억원이 넘는 것으

로확인됐다. 피해복구액은 피해금액의

2.1배에 이르는 7조3000억원을 상회했

다.

자연재해 원인별로는 태풍과 호우로

인한피해금액이가장컸다.

태풍호우로 인한 피해금액은 각각 1

조4988억원, 1조6302억원으로,전체피

해액의 46.2%, 42.4%를차지했다.

이기간지역별로는전남의피해규모

가가장컸다. 10년간피해금액은6443

억원으로,전체피해금액의 18.2%을차

지했다.

다음으로 ▲경기 5574억원

(15.8%)▲경남 4741억원(13.4%),▲

경북 3562억원(10.1%)순이었다.

전남지역피해가가장컸던해는지난

2012년으로8월부터9월까지14호태풍

덴빈을 시작으로 15호 볼라벤 16호

산바까지 3개의 태풍이 연속 강타해

4136억1400여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

다. 광주는이기간중자연재해로인해

218억 21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역별피해복구액은피해금액

이가장많았던전남보다경남이더많았

다.

이 기간 경남의 피해복구액은 1조

1811억원으로,전체의 16%를차지했다.

전남은 1조 1515억원(15.6%)이었으

며, ▲경기1조 1163억원(15.2%) ▲경

북 8044억원(10.9%)순이었다.

소병훈의원은 자연재해에따른피해

의특성과원인에대한철저한조사와함

께지역별특성을고려한피해의예방대

비가 필요하다면서 피해 발생 이후에

국민들이일상으로신속하게돌아갈수

있도록효과적인피해복구모델과방안

이마련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노벨경제학상에윌리엄노드하우스 폴로머교수

올해 노벨경제학상의 영예는 미국의

윌리엄노드하우스(77 왼쪽)예일대교

수와폴로머(62)뉴욕대교수에게돌아

갔다.

스웨덴왕립과학원노벨위원회는8일

(현지시간)기자회견을열어 2018년제

50회노벨경제학상수상자에윌리엄노

드하우스교수와폴로머교수를선정했

다고밝혔다.

노벨위원회는 올해 경제학상 수상자

는장기적이고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

창출하는방법에대한가장기초적인질

문에답하는방법을고안했다며 그들의

공헌은 기술 혁신과 기후 변화의 원인,

결과에대한통찰력을제공한다고밝혔

다.

윌리엄노두하우스교수는기후변화

의경제적효과에관해연구한공로를인

정받았으며,폴로머교수는내생적성장

이론을도입해세계적인주목을받았다.

이번노벨경제학상은기후변화,기술

혁신을거시경제적관점으로풀어낸부

분에주목했다.

한편수상자에게는노벨상메달과증

서, 900만스웨덴크로나(SEK)(약 11

억2000여만원)의상금이수여된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여성가사노동가치연간 1077만원…남성의 3.1배

연간격차 730만원…여성이전체가치 75.5％창출

여성한명이 1년간수행하는가사노동

의경제적가치는남성이담당하는가사노

동가치의 3배가넘는것으로조사됐다.

통계청이 8일공개한 가계생산위성계

정개발결과(무급가사노동가치평가) 보

고서와 이에 기반을 둔 통계청의 분석 등

에따르면 2014년기준연간무급가사노

동의 가치는 여성이 1인당 1076만9000

원,남성이1인당346만9000원이었다.

여성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가치가 1

인평균을기준으로남성의약 3.1배에달

하는셈이다.

남녀 1인당연간가사노동가치는1999

년 남성 124만2000원여성 500만3000

원, 2004년 남성 190만8000원여성 649

만7000원, 2009년남성 257만3000원여

성 843만2000원의 분포를 보였다. 1999

년에는여성 1명의연간가사노동가치가

남성 1명의약 4배였는데2014년에는3.1

배로변동했다.

1인당연간가사노동가치의성별격차

는 같은 기간 376만1000원에서 730만원

으로 확대했다. 성별 구분 없이 계산하면

연간 가사노동 가치의 1인 평균은 710만

8000원이었다.

가사노동가치를산출하는조사대상은

만 15세이상일반가구원이다. 다만 1인

당가사노동의가치는전체가사노동가치

를 일반 가구원 수가 아닌 총인구로 나눠

서산출한다.성별 1인당가사노동가치는

해당 성의 전체 가사노동 가치를 해당 성

의총인구로나눠서계산한다.

여성전체가2014년 1년간수행한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는 272조4650억원으로

같은해남성전체의가사노동가치(88조

2650억원)의 3배를웃돌았다.

여성가사노동의가치는 1999년 115조

8530억원, 2004년 155조1050억원, 2009

년 206조8760억원을기록했다.

같은기간남성의가사노동가치는 29

조1420억원, 46조1970억원, 63조7440억

원으로변동했다. /연합뉴스

구례쌍산재 전남도민간정원등록

전남도는 구례 쌍산재 <사진>를 제5호

민간정원으로등록했다고 8일밝혔다.

쌍산재는지리산형제봉을배경으로섬

진강이감아도는구례마산사도리상사마

을 초입에 위치해 있다. 전형적 배산임수

고택의전통정원형태다.

해주오씨고택으로현재운영자인오경

영씨고조부의호 쌍산을빌렸다. 쌍산

은고조부와친분이두터웠던마을주민이

이사하자두가문이영원히사이좋게지내

길바라고,두개의산처럼세상에덕을쌓

으며살자는의미로지었다고한다.

정문을들어서면은은한음악선율을들

을수있다.안채,사랑채, 건너채등아담

한 한옥 건물을 수목과 돌담이 자연스레

연결하고 있다. 각 건물마다 지반 높이가

다르게배치돼흥미를준다.

서당채와 경암당은 수목과 초본, 연못

등한국전통정원의소박하지만아름다운

모습이 운치를 더한다. 동백나무모란산

수유배롱나무보리수나무 등 65종의 수

목과 작약 등 약초식물 등 초본류가 어우

러져거부감없는지리산자연을연출하고

있다.

특히경암당옆영벽문은쌍산재의정수

라고할수있다.닫힌영벽문을밀고나가

면저수지와지리산풍광이펼쳐져감탄을

자아낸다.

정원분야전문가로구성된민간정원등

록심사위원들은 쌍산재는한국전통정원

의 아름다운 유형으로, 전남을 대표할 수

있는좋은자원이라고평가했다.

한편, 전남도 등록 민간정원은 고흥 힐

링파크 쑥섬쑥섬(1호), 담양 죽화경

(2호),보성초암정원(3호), 고흥금세기

정원(4호)등이있다.

/박정욱기자jwpark@kwangju.co.kr


